
독서클럽 모임 보고서 – 암호, 비밀을 지키는 과학

1주차

일시 4월 8일  18:00~18:30  학술정보관 3F 그룹스터디실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김서정 (2353039) O 
조가희 (2694026) O 
김희은 (2553052) O

진도 도서명: 암호, 비밀을 지키는 과학 진도페이지: 1p.  ~  60p.

토론 내용 [좌측부터 조가희, 김희은, 김서정]

 첫 모임에선 각자의 소개와 책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암호, 비밀을 지키는 
과학은 과거 고전 암호부터 현대의 컴퓨터 기술이 발명되고 나서의 암호까지 시대
별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1P~60P는 고전 암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 읽고 암호
란 어떤 것인지 암호의 정의와 시작점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2주차

일시    5월  29일  09 : 30 ~ 10: 10  학술정보관 3F 그룹스터디실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김서정 (2353039) O

조가희 (2694026) O

김희은 (2553052) O

진도 도서명: 암호, 비밀을 지키는 과학 진도페이지:    60p.   ~   94p.

토론 내용
[좌측부터 조가희, 김희은, 김서정]

 두 번째 모임인 이번 진도에는 저번에 읽었던 고전 암호보다 조금 더 현대에 가
까워진 암호 방식에 대해 읽었습니다. DES를 쉽게 풀지 못하게 만든 것이 AES인
데 이 암호는 현대에도 쓰일 정도로 푸는 것이 어렵고 슈퍼 컴퓨터로 푼다고 해도 
최소 1억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조가희님은 관련 내용을 수업에서 배운다고 하셨
습니다. 김희은님은 어렵지만 흥미로운 얘기가 많아 즐겁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1900년대에 만들어진 암호가 기술이 많이 발전한 현대에까지 풀지 못하고 계속 
쓰인다는 점이 신기했습니다. 마지막 챕터에 나오는 양자 암호에 대응하기 위한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AES를 푸는 시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된다고 합
니다. 암호를 빨리 푸는 만큼 개인정보가 위험해지지 않을까, AI의 발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3주차

일시   5월  13일  18 : 00 ~ 18:40 학술정보관 5F 그룹스터디실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김서정 (2353039) O

조가희 (2694026) O 

김희은 (2553052) O

진도 도서명: 암호, 비밀을 지키는 과학 진도페이지:   95p.   ~  131p.

토론 내용
[좌측부터 김서정, 조가희, 김희은]

3장은 2장의 키 교환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법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디피-헬먼 키 
교환은 물감섞기로 비유합니다. 모두가 아는 색에 각자 비밀의 색을 섞으면 완성
된 색은 비밀의 색을 넣은 당사자들만 아는 것입니다. 섞인 물감은 다시 원래의 
색으로 돌리기 힘들다는 점처럼 디피-헬먼 키 교환 또한 일방향 함수를 이용해 계
산은 쉽지만 다시 복호화가 어렵습니다. 해시라는 것도 이용하는데 이것은 암호를 
보낸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 맞는지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현재 많은 사이트나 전
자메일, 비밀번호에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암호를 해시문으로 변환해 저장하기 
때문에 해킹당해도 암호의 원문이 아닌 해시문이 나와 안전에 강하다는 점이 특징
입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많은 암호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점을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4주차

일시    5월  27일  18 : 00 ~ 18:40 상상관 12층 한담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김서정 (2353039) O

조가희 (2694026) O

김희은 (2553052) O

진도 도서명: 암호, 비밀을 지키는 과학 진도페이지:  132p.   ~  156p.

토론 내용 [좌측부터 김희은, 조가희, 김서정

4장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암호들을 조합해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에 대해 설명해줍
니다. 이를 위해서 인터넷이 나옵니다. 처음의 인터넷은 아주 좁고 취약한 연결을 
갖고 있었습니다. 점점 규모가 커지자 보안이 필요해졌고 인증기관을 통해 응답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모임엔 서로 그동안의 활동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활동 
후기

No. 클럽원 정보 후기 내용

1 김서정
(2353039)

보안과 암호에 대해 막연히 비밀번호나 잠금장치만 알고 있었는데 책을 읽으며 
살아가는데 사소한 부분도 암호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 만약 

암호가 없었다면 개인정보가 중요한 시대에 큰 위험이 있었을 것이다. 발명하는 
사람도, 암호를 풀어내는 사람들 모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다. 

2 조가희 
(2694026)

『암호, 비밀을 지키는 과학』을 읽으며 독서 클럽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책을 
통해 암호가 단순히 비밀을 숨기는 기술이 아니라 정보 보안의 핵심 요소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수님과 선배님들의 설명을 들으며 혼자 읽을 

때보다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고전 암호가 현대 암호 기술로 발전해 온 과정이 인상 깊었으며, 암호학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새롭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암호학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3 김희은 
(2553052)

평소에 접하기 어렵지만 관심은 있었던 보안에 대해 얕게나마 알 수 있어서 
즐거웠다. 여태까지 해 온 독서클럽에서는 교수님께서 매 회차 참여하신 적이 
없으셨는데, 이번 기수에서는 매번 와주시고 설명 해 주셔서 내용을 더 알차게 
얻어 갈 수 있었다. 4번뿐인 짧은 만남이었지만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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